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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략적 동반자' 인니와 재도약…K방산·건설기계 수출 '기대감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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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최동준 기자 =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친교행사를 하

고 있다. (사진=청와대 제공) 2026.04.01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박현준 기자 =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전반에 걸친

양국 간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.

특히 방위산업과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.

2일 업계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2017년 이후 약 9년 만에 양국 관계를 '특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'로

한 단계 끌어올렸다.

단순 교역 확대를 넘어 정치·안보·경제 전반에서 수준을 고도화하고, 산업 중심의 공급망·기술 협력으로 관계의 질적 전환을 꾀

하겠다는 구상이다.

인도네시아는 그간 K방산의 주요 고객이자 전략 거점 역할을 해온 나라다.

국산 기본훈련기 KT-1과 고등훈련기 T-50을 처음 도입한 국가로, 한국 방산 수출의 초기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 

아울러 한국형 전투기 'KF-21 보라매'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핵심 파트너로, 양국은 이를 기반으로 방산 협력을 보다 다양

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



이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KF-21 공동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함정, 방공무기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필요성을 강조했

다.

이에 따라 중동에서 실전 능력을 입증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'천궁-Ⅱ'와 많은 글로벌 국가가 도입 검토에 나선 다연장로켓

'천무' 등 K방산 주력 무기의 수출 가능성도 거론된다.

[사천=뉴시스] 고범준 기자 = 지난달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KF-21 양

산 1호기가 공개되고 있다. 2026.03.25. bjko@newsis.com

조선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은 탄탄하다. 

한화오션은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6척을 수출한

바 있다.

건설기계와 자원 협력 역시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.

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수준의 니켈 매장량과 생산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, 주석과 코발트 등 다양한 전략광물 개발이 활

발히 진행 중이다. 이에 따라 광산 장비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.

HD건설기계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광산 기업 하스누르 그룹과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 광산 장비 공급과 전기 굴착기 개

발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.

업계에서는 양국 간 협력 고도화가 K방산과 건설기계 수출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업계 관계자는 "인도네시아는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 개발과 생산까지 가능한 K방산 파트너"라며 "방산과 조선, 건설기계 협

력이 확대되면 동남아 시장 전반으로 수출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"고 말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parkhj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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